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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엠바고 : 즉시 사용

「이낙연 부인 그림이 얼마나 멋지길래」보도 관련

(TV조선, ’17.5.15)

□ 보도내용

ㅇ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이 ‘13년 8월에 연 첫 개인전시회에서

전남지역 공기업(전남개발공사)이 그림 2점을 900만원에 구입

했는데,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 후보자를 배려해 부인의

그림을 비싸게 산 게 아니냐는 의혹

ㅇ 당시 그림 구입을 주도했던 공사 핵심관계자는 초청장을 받았던

것으로 기억하고, 이 후보자 부인의 작품인줄 알고 구입을 결정

했다고 말함

□ 설명내용

ㅇ 전남개발공사는 ‘13년 총리후보자의 배우자가 개최한 전시회에서

배우자 그림 2점(각 400만원, 500만원)을 매입한 사실이 있음

- 전시회 특성상 전시회 기간중에는 작품 구입자가 전남개발공사

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

ㅇ 전남개발공사가 구입했다는 사실은 통장확인을 통해 알았으나,

당시 서울에 거주하며 道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배우자는 전남

개발공사가 전남도의 산하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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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판매 시점은 후보자가 제6대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‘14년 7월 전남

도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으로, 전시회 당시 후보자가 전남개발

공사에 작품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

ㅇ 전남개발공사는 영산재, 땅끝호텔 등 공사 소유시설과 ‘14년 2월에

개장한 경도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의 장식을 위해 ’13년 8월 부터

‘14년 2월 사이에 6명의 작가로부터 총 14점의 그림을 구입하였음

- 14점 그림 구매금액은 총 2억 5,800만원이며, 최고가 그림은

5,400만원이었고, 그 가운데 배우자 그림은 14점 중 가장 싼 400

만원 1점과 500만원 1점이었음

ㅇ 후보자는 전남개발공사에 배우자의 전시회 초청장을 발송하지

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아들 결혼식 청첩장, 정치후원금

안내장 등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만한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음


